
베이비 빌리 대표 캐릭터
: 머머리 아기

처음으로 나오는 스플래시 화면을 
귀여운 머머리 아기와 함께 다양한 
일러스트로 작성해 놓았다.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앱인 만큼 처음 
언어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오? 아이폰 사면 처음

안녕하세요
Hello
니하오 

처럼 문구를 드러내는게 인상적이었다. 



언어를 선택하고 나서야 
안내문을 띄워준다. 

그리고 로그인을 거쳐야 한다.

처음 어플을 접속했을 때 뭔가 단계가 많아 보인다.
이탈률이 많지 않을까? 싶기도.. 

베이비 빌리는 사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는 어플이
라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할지 말
지가 결정 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회원가입 루트는 실제로 간단하다. + 가족 공유가 되는게 좋은 듯 하다.

그리고 베이비빌리는 굉장히 ux writing 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난다.
왜 회원가입을 해야하는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해
준다.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드디어 메인

메인 화면이 이 빌리의 포인트인데 
일수에 따라 수정란에서 부터 태아의 성장을 일러스트로 볼 수 있다. 
(재미 요소 + 귀여움 요소) 

+ 사진 저장 기능도 가능하고 
+ 아래에는 콘텐츠를 나열 해 두었다. (이부분.. Flo 어플이 생각났다)



검색 기능을 보자

빌리는 처음에는 기록과 콘텐츠로 시작해

지금은

1. 콘텐츠
2. 커뮤니티
3. 커머스

까지로 확장
검색에서도 그 테마를 나눠놓았다.





기본 핵심기능 - 기록 부분

사실 기록 부분은 간단하다.
이 부분도 빌리만의 ux writing 을 볼 수 있다.
각 날짜마다 기록을 유도 하게 끔하는 질문 리스트들을 볼 수 있다.

+ 기록을 할 때 보이는 배경과 캐릭터들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이부분은 왠지.. 마보의 기록 부분이랑 겹쳐보인다. 

+ 캐릭터가 명확하면 (컨셉이) 이런 기록 컨셉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은 여러장 첨부 가능 
대표 사진 선택 가능 로딩 화면

캐릭터 활용



pdf 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부분은 좋은 포인트이다.

오프라인으로 보관 하고 싶은 기록에 대한 니즈를
채워 대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커뮤니티 섹션

리멤버 커뮤를 많이 참고 해서 만들었다고한다. 
커뮤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 흐를 수 있게 해야하지만 

결국 커뮤가 계속 사용자들의 방문률을 높이고 그게 지
속적으로 앱을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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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빌리는 주차별 정보에 따라 양질의 전문가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보 엄마의 입장이라면 나라도 많이 들어와서 좋은 정보를 자주 접할것 같다.
(아무래도 처음이면 무섭기도 하니) 

또 이런 커뮤나 앱으로 정보를 읽고 접하는게 요즘 세대들은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좋은 점은 이런 검사&증상을
시기 별로 볼 수 있게 정리 해 놓았다는 점!

콘텐츠 질이 좋다. 



커머스 도입

- 주로 아이 엄마들 또는 아기용품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한다.
- 헤이문은 딱 필요 용품만 판매하도록 열었는데 
- 빌리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했다. 



마이페이지 

탭을 커머스 파트와 나누어 놓은 것도 새로운 점이다. 

쇼핑탭을 누르면 그에 관련한 정보를수정할 수 있다. 아무래도 커뮤 + 기록 + 정보 + 쇼핑
복합적 앱이므로 그 범위를 나누어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을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앱이랑도 비교해 봐야겠다. 




